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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뉴스 (2021 년 10 월)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글 : 그린피스 환경단체)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우리는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의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기후변화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 동물 서식지 파괴, 바이러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늘어나게 되면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수몰 지역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하게 되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뇌염의 신종 바이러스 니파(Nipah virus)는 1998~1999 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여 100 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병리 학회 간행물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니파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과일박쥐가 산불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서식지에서 쫓겨나게 되자 먹이를 

찾으러 양돈 농장에 드나들면서 돼지가 박쥐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이후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수의학 저널(Veterinary Science)에 따르면, 지난 80 년간 유행한 전염병들은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며, 약 70%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 년대에 유행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원숭이 & 고릴라 같은 유인원으로 부터, 2004~2007 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새로부터,  

2009 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돼지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SARS)와 최근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옮겨왔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단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기존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려 사람과 동물의 생활 환경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야생동물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사람들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영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산림 벌채가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주며 

습도 등 기후 조건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thedailybeast.com/get-ready-for-more-coronavirus-nightmares-thanks-to-climate-change
https://www.thedailybeast.com/get-ready-for-more-coronavirus-nightmares-thanks-to-climate-change
https://pubmed.ncbi.nlm.nih.gov/19108397-lessons-from-the-nipah-virus-outbreak-in-malaysia/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632117/
https://www.wvtf.org/post/coronavirus-and-climate-change#stream/0


지구 기온 상승과 뎅기열 (dangue 열)확산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이 인수공통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 세계 

뎅기열이 창궐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40 억 명에 이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운 

지역에서만 사는  모기의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바이러스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쿤구니아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아열대와 

서반구로,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는 우간다에서 캐나다로 전파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의 2019 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기온 상승, 

해수 온도 상승, 강우 패턴 변화, 습도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의 질병을 

전파하는 모기가 번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뎅기열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10 년 중 대부분은 

2009~2019 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 도 상승하여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체가 유발하는 전염병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공위생대학원 미생물학 및 면역학 전문가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체가 사람의 체온에 더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구를 지키는것이 우리의 건강도 지키는 것  

랜싯은 오늘날의 아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존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보다 4 도나 더 높은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 식수 위협, 대기 오염 등과같은 문제에 시달릴 수 있으며, 극단적 기후, 

태풍, 질병으로 생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정신적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뎅기열 (dangue 열)이란 :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볼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모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발열, 심한두통,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https://www.lancetcountdown.org/2019-report/
https://time.com/5779156/wuhan-coronavirus-climate-change/


알림  

♣ FLU 시즌이 되었어요. 올해에는 특히 잊지마시고 담당의와 상의하여 맞으세요. 더구나 

코로나백신 3 차 접종 스케줄도 잡아야 하니, 어느 백신이든지 맞은 뒤 2 주는 지나야 다른 백신을 

맞도록 계획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10 월 11 일은 콜럼버스 데이 공휴일입니다. 사무실도 휴일입니다…   

 

♠♠♠♠♠ 10 월 생신을 축하합니다.  ♠♠♠♠♠ 

주윤애님 (25 일, 509 호), 김송절님 (7 일, 

408 호),  박병문님 (2 일, 310 호), 

박데이비드님 (11 일, 510 호),  

 

환영합니다.. 

413 호에는 이수잔님과 따님 이의선님이 새로 이사오셨습니다.           

몇년전에 코람에 사신 분들이니 익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여겨요.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3 차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 

9 월 23 일 날자로 CDC (연방정부 질병통제 센터) 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3 차 추가 백신은 승인을 

하였습니다. 모더나와 존슨 & 존슨의 경우는 몇주 후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요. 

배신 대생자로는 65 세이상과 면역력 질병이 있거나, 병원 관계자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상이며 2 차 접종을 하고 6 개월이 지나면 맞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백신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으므로, 해당한 분들은 담당의와 상담하시고 맞으시면 

됩니다. 지난 4 월에 코람에서 맞으신 분들은 모더나로 맞았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와 

연락하여 3 차 백신 스케줄을 잡을 예정입니다.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 코람의 엔지니어 2 분이 새롭게 코람의 빌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월, 수, & 금요일은 정인호님이,   화, & 목요일은 

이안호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각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매니저 사무실 문앞의 벽에 걸려있는 사물함에서 

수리/고장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코람의 직원 누구에게나 

전달하시면 됩니다.   

 



 

 

 

 
 

 

 

 



 

춘향전 바로 알기 시리즈 6 : 정보제공 민산 김정교님 (코람 312 호) 

춘향전은 다양한 예술 양식을 통해 현대적 면모를 계속하고 있는 선장하는 고전이다.  

소설 : 

춘향전의 기본적 내용은 같으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이 다른 이본이 120 여종인 판소리계 고전소설, 

유진한의 (가사 춘향가 200 구) 1754 년, 연조 30 년 한시를 필두로 한문본 5 종, 이본 한글본이 

100 여종, 신문학기 이해조의 (옥중화) 1912 년, 최남선의 (고본 춘향전), 1913 년, 현대소설로 

개작된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 1925 년을 비롯해 38 책이 있다.  

번역본으로 일본어 번역 (계림정화 춘향전) 1882 년, 사라카이 도이스, 프랑스 로스나의 (향기로운 

봄) 1893 년,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베트남 (닌수영추엉) 베트남식 발음으로, 중국은 윤색한 것 등 

16 종이 있고 희곡도 있다.   

창극 : 

1902 년 원각사라는 국립극장이 생겨 소리꾼들이 배역을 분담하여 춘향가 판소리를 공연한게 

창극의 시초다. 무대는 흰포장, 잘하는 소리를 분창하다가 1936 년부터 각본도 새로쓰고, 곡조도 

붙힌 창작 “춘향전”을 공연하면서 장치와 소도구도 사용하였다. 1946 년 “대춘향전” 대한 국악원 

창극부 김연수 주최. 1961 년 “대충향전” 국립극장, “대춘향전”이라는 창극을 하는 그룹을 보면, 

1. 각색 박광 지도 김연수 

2. 각색 이원강, 창편곡 박동진  

3. 연출 허규, 안무 채누선 

4. 작곡 박범훈, 직창 안숙선, 예술감독 전황 

5. 예술감독 안숙선, 총지휘 전황, 대본 김명곤, 총연출 이진탁  

1935 년 “춘향전” 동양극장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여르 한성준, 오태석, 김연수, 박록주, 

김소희, 박초월 당시 명창들, 2021 년 “춘향전-이몽룡을 기다리며” 국립민속 국악원 

연극 :  

1922 년 “춘향전” 16 막 춘강 백승희 (토월회), 1946 년 “춘향전” 작가, 연출, 단체불명의 공연, 

1936 년 조선일보 연재, 38 년 공연한 “춘향전” 유치진작 전 4 막 8 장, 이해조의옥중화를 주대본하고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재창조한 작품. 현재도 “춘향전” 하면 이를 토대로 

하여 공연하고 있다. 일어체로 된 장혁주 희곡 “춘향전”도 있다.  

영화 & TV : 

1923 년 일인 하야카와 마쓰지로 “춘향전” 무성영화, 스태프 전원 일인, 김신초 (개성기생), 김조성 

(변사), 1935 년 “춘향전” 이명우감독 문예봉 (월북) 한일송 (월북) 노재신 (엄앵란 모), 이종철 

(희극배우) 최초의 발성영화다. 미국 1927 년, 일본 1931 년 국내기술로 만들었다. 1955 년 “춘향전” 

이규환감독 조미령, 이민, 노경희, 전택이, 이예춘 (이덕화 부) 1957 년 “대춘향전” 김향감독, 1958 년 

“춘향전” 안종화 감독, 고유미, 최현, 전옥 (강효실 모), 1961 년 “대춘향전” 홍성기 감독          



김지미 (22 살), 신규식 최초의 칼라 시네마스코프 1961 년 

“성춘향” 신상옥 감독 최은희 (36 살) 김진규 허장강 (허준호 

부) 도금봉, 구봉서, 양훈, 김희갑 (일본 수출) 최초의 칼라 

시네마스코프. 1968 년 “춘향전” 김수용 감독 홍세미, 허장강 

1971 년 이성구 감독 “춘향전” 문희, 신성일 70mm 영화, 입체 

음향 한국 최초. 1976 년 “성춘향전” 박태환 감독 장미희 

(공모), 이덕화, 장욱제, 최미나, 신구, 도금봉. 2000 년 

“춘향뎐” 임권택 감독 97 번째 작품으로 칸 영화제 53 회 

경쟁부문 진출. 1960 년 “탈선 춘향전” 이경춘 감독, 홀쭉이, 

뚱뚱이, 막동이, 합주기, 후라이보이, 살살이. 1963 년 “한양에 

온 성춘향” 이동훈 감독, 1972 년 “방자와 향단이”. 1994 년 

“춘향전” KBS 추석특집 김희선, 이민우, 1999 년 2D 

애니매이션 “성춘향뎐”. 2005 년 “쾌걸 춘향전”. KBS, 2007 년 

“향단전” MBC, 2010 년 방자전 김대우. 1988 년 “춘향전” 

올림픽 기념 정형일 연출, 김혜수, 손창민 KBS. 

 

오페라 :  

1949 년 “춘향전” 현재명 작곡 김생려 지휘. 1966 년 “춘향전” 장일남 작곡, 연출 김정옥, 대사 

유치진, 지휘 정재동, 1986 년 박준상 작곡, 신창악 오페라 “춘향전” 김동진 작곡 1993 년, 뮤지칼 

“대춘향전” 김희조 작곡, 이북에선 1948 년 가극 오페라 “춘향” 리면상 작곡 (이북 국가 작곡자). 

1988 년 “춘향전” 평양예술단 명의의 집제작. 일본에서는 오페라 “춘향전” 1947 년 다까기도로구 

작곡. 1990 년 민족가극 “춘향전” 이북 

발레 :  

프랑스 로스니 (Rosny) 가 번역한 “춘향전” <향기로운 봄>을 <사랑의 시련>으로 발레화. 현대 

발레의 거장 미하일 포킨 안무 1936 년 현재도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지에서 공연되고 있다. 

1986 년 “춘향의 사랑” 극본, 한지일 작곡 김성길 안무 연출 안성남, 무용극으로 1977 년 “춘향전” 

김지일 극본, 김희조 작곡, 송범 안무, 이진순 연출. 

행사 & 기타 :  

남원 미스 춘향선발대회, 1931 년~현재. 전주대사습, 1961 년. 이북춘향전 (영화). 1980 년 “춘향전”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 1985 년 “사랑사랑 내사랑” ㅠㅕㅇ양에서 신상옥 감독. 1992 년 일본만화 

“신춘향전” (여러 자료를 참조했다.)   

 

 


